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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

진한다고 28일(목) 밝혔다.

□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구조활동은 총 5959

건으로 연평균 1,98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구조활동은 2,142건

으로 ’22년에 비해 155건(7.8%)이 증가했다. ’21년과 비교 시에는

312건(1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산악사고 구조인원은 1,269명으로 ’22년(1,295명)에 비해

26명(2%) 감소, ’21년(1,238명)과 비교하면 31명(2.5%)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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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봄철 산악구조 대비 '산악사고 인명대책' 4월 1일부터 본격 추진

- 최근 3년간(’21~’23) 산악사고통계분석, 산악사고구조활동꾸준히증가

- 사고장소는 북한산, 사고원인으로는사고부상, 조난, 개인질환순으로나타나

- ▴산악안전지킴이 ▴안전시설물 실태확인 ▴긴급구조훈련 ▴예방 캠페인 등 실시

- 소방본부, “안전한 봄철 산행 위해 예방수칙･행동요령 사전에 반드시 숙지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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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원인별로는 사고부상이 2,7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조난

1,232건, 개인 질환 715건 등의 순이다.

(단위 : 건, 명)

구 분 계 사고부상 조  난 개인질환 기  타

총 계
활동건수 5,959 2,715 1,232 715 1,297

구조인원 3,802 1,803 1,041 446 512

’23년
활동건수 2,142 1,131 504 288 219

구조인원 1,269 664 388 160 57

’22년
활동건수 1,987 1,004 446 253 284

구조인원 1,295 657 334 188 116

’21년
활동건수 1,830 580 282 174 794

구조인원 1,238 482 319 98 339

표 1) 서울시 산악사고 구조활동 원인별 현황(’21~’23)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장소별로는 북한산이 1,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관악산 886건, 도

봉산 830건, 수락산 2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산 등 4개

산에서 있었던 구조활동이 54.3%를 차지했다.

(단위 : 건)

구 분 계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청계산 아차산 용마산 인왕산 기타

총 계 활동건수 5,959 1,268 886 830 255 152 118 157 91 115 2,087

’23년 활동건수 2,142 467 321 351 85 58 46 57 41 44 672

’22년 활동건수 1,987 387 297 317 83 45 45 58 29 38 688

’21년 활동건수 1,830 414 268 162 87 49 27 42 21 33 727

표 2) 서울시 산악사고 산악별 구조활동 현황(’21~’23)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 월별 구조활동은 가을철인 10월(696건)과 9월(592건)이 다른 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이어서 봄철인 5월(561건), 4월(544

건) 순이었다.

(단위 : 건)

구   분 합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월별 합계 5,959 351 380 436 544 561 523 531 525 592 696 480 340

표3) 서울시 산악사고 월별 구조활동 현황(’21~’23) 출처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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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증가하고 있는 산악사고 추이를 고려

해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위한 ‘봄철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오

는 4월 1일(월)부터 5월 말까지 추진한다.

□ 안전대책은 ▸서울시민 안전산행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응급구조함

등 안전시설물 실태확인 및 산악안전지도 현행화 ▸낙석사고 및 고립

사고 대비 긴급구조훈련 ▸산악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등의 내용

을 담고 있다.

□ 먼저, ‘산악안전지킴이’ 운영을 활성화해 산악별 주요 등산로 등에 간

이응급의료소 설치하고 유동 순찰 및 안전 산행 지도를 통해 본격적인

봄철 산행 인구의 증가에 대비한다.

○ 산악안전지킴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시민산악구조봉사대 등

으로 구성됐으며 서울 시민의 안전산행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또한 주요 산에 설치된 응급구조함(50개) 및 긴급구조 위치표지판

(518개)을 점검․정비하고 등산객 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주요 등산로에는 관할 소방서별로 산악사고 예방 및 사고 대

처요령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도 실시한다.

□ 이외에도 등산객 조난사고 발생 시 북한산 등 3개 산에 배치된 산

악구조대 또는 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해 드론을 활용한 효과적인 수

색 및 24시간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응급상황에는 소방헬기를 통한

긴급이송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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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안전한 산행을 위해 단독 산행은 가급적 피

하고 날씨 및 등산코스에 안맞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며 “혹시

모를 위험상황에 대비하여 스마트폰용 119신고앱을 설치해 사용법

을 익혀둘 것”을 당부했다.

○ 119신고 앱에는 각 버튼을 누르기만 해도 자신의 위치를 GPS시

스템으로 필요한 정보와 함께 신고해주는 기능이 있다.

□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서울소방은 시민 안전을 위한 산악

사고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들은 안

전한 봄철 산행을 위해 등산 전 산악사고 예방수칙과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별첨. 관련사진


